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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 일가정양립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2000년 이후 한국의 일가정양립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성장전략의 하나로 여성고용

률 제고가 제시되었으며, 제도적 지원이 증가하였다(Kim, Y. O., 2015; Park, 2010).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일가정양립 제도의 인지도 향상 및 성과에 

대해 매년 보고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OECD는 ‘구조개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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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as a new approach to work-

life balanc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university years as a key time frame during which students establish 

their career paths. This study integrates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the planned behavior theory to 

design and evaluate a model that explains the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process; in addition, it develops 

an optimal model to predict the intention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This study has conducted a structural survey with 500 female university students. After inspecting the data, the 

responses of 435 participants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SEM) with SPSS 21.0 and AMOS 21.0.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uitability of predictive model presents a satisfying fit. The major factors in this study’s 

model (parental support, subjective norms,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are verified as direct and indirect predictors of the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inten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cond, the strongest predictive factor for the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intent is the social environment factor (subjective norms), indicating that the influence of social pressure 

on intent is relatively large. The predictive model formulated under this study’s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supplements existing research that focused on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as well as provides a more 

profound theoretical foundation on which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behaviors can be better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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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 of work-family multiple role planning, attitude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social cognitive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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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함을 권고

했으며, 이를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근로문화의 촉진, 육

아휴직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OECD, 2017). 뿐만 아니

라 일가정양립 정책의 초점이 되어온 여성들은 여전히 일과 가정

에서 요구되는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Kim & Lee, 2015).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이러한 결과들은 일가정양립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대학 시기는 일과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는 시기

이므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에 대해 개입하기 적당하다(Yang & 

Han, 1999).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이란 일과 가정의 영역에서 요

구되는 역할들을 함께 고려하여 진로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Weitzman, 1994). 일가정 다중역할에 대해 미리 신중한 계획

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갈등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처전략이 될 수 있다(Choi, Y. J., 2010; 

Steffy & Jones, 1988). 그러나 현재 대학의 진로교육은 직업(일) 

선택과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Kim et al., 2016), 실

제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역시 일가정양립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직업(일) 중심으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Coyle et al., 2015; 

Hwang et al., 2014; Spade & Reese, 1991). 따라서 실질적인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 시기에 미래 일과 가정생활을 신중하게 고

려하여 진로를 계획하는 통합적 관점의 진로 설계가 필요하다. 특

히 여대생의 경우 일가정 다중역할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

는 만큼(Lim & An, 2016; Sohn & Kim, 2002) 단순히 직업(일) 

영역을 중심으로 한 진로 설계는 한계점이 있다. 즉, 현실적인 진

로준비 시기에 속하는 여대생의 진로계획에서 가정영역은 실질적

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분야에 대한 가정학의 역할이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가정학은 이 분야에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가정 다중역할의 폭넓은 안목을 갖추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가정 다중역할에 대한 기존 가

정학의 접근은 다중역할을 이미 경험한 기혼 직장인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장래 진로를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대학 

시기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에 관한 연구는 가정학 분야에서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에게 현실적인 진로발달 

과정에 대한 가정학의 역할에 주목하고, 실질적인 진로 설계 시기

에 속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과정에 초점

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대학시기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은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중요하며, 일가정 다중역할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

게 필요한 도전이자 적응 과정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이를 위해서는 성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

구들은 지속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다른 진로 과정을 겪는다고 보

고하며, 이를 반영한 진로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Sohn, 

2001; Betz & Fitzgerald, 1987).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여성에게 현실적인 진로 발달에 초점을 맞춰 일가정 다중역할계

획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가정 다중역할로 인한 진로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대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가정 다

중역할계획의도를 형성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실질적인 진로 교육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대생은 진로선택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Lee, 2010), 정체감 형성에 가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진

로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Cook et al., 2002; Kim et al., 

2011) 일과 가정 영역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진로계획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면서도,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및 갈등 대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oyle et al., 

2015; Hwang et al., 2014; Spade & Reese, 1991). 

일가정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계

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태도와 능력을 갖출 필

요가 있다(Kim et al., 2011; Weitzman, 1994; Woo & Lee, 

2011; Yang & Han, 1999). Weitzman (1994)은 다중역할 현

실성 모형을 제안하며 일과 가정영역에서 요구되는 다중역할

을 병행하는 것이 복잡한 과업임을 인식하고, 일과 가정의 역할

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 즉, 다중역할 현실성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고려하여 현실

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이론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Weitzman (1994)은 다중역할 현실성을 다중역할계획태도, 다중

역할지식, 다중역할계획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개념화하고 이 중 

다중역할계획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Weitzman, 1992, 1994; 

Weitzman & Fitzerald, 1996). 다중역할계획태도는 지식/확신

성, 다중역할의 몰입, 독립성, 개입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설명된

다. 즉,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네 가지 수준이 높으면 다중역할계

획태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일가정 다중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를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중역할 현실성 모형은 기혼

자를 중심으로 접근한 기존 일가정 다중역할 이론들과 달리 여대

생 등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으며, 하위영역인 다중역

할계획태도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중역할계획을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중역할계획태도

가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더욱 상세히 탐색해볼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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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연구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

역할계획행동을 가장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가정 다중역할

계획의도의 예측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여대생의 진로발달에 보다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중역할 현실성 모형은 진로 설계 시기의 일가정 다중역할계

획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지만 다중역할계획태도

가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다. 따라서 다중역할계획 과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적 틀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계획행

동이론을 상호 보완한 통합 이론 틀을 세우고자 한다. 사회인지진

로이론은 진로발달에서 환경의 영향력에 관심을 두고 있어 가족

과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여대생의 다중역할계획과정을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

다(Kim & Ahn, 2012; Lent et al., 1994). 한편, 계획행동이론

은 행동을 결정하는 근접요인을 행동 의도로 보며, 실제 행동 수

행 과정을 예측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 검증되어 여대생의 일가

정 다중역할계획과정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Ajzen, 2002; Choi H. C., 2010; Park, M. J., 2007). 

두 이론을 상호 보완한 통합 이론 틀은 여대생의 가정환경 요인부

터 실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행동에 이르는 포괄적인 진로과정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다중역할의 새로운 접근으로

서 일과 결혼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대학 시기의 진로계획 과정

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가정 다중역할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Lim & An, 2016; Sohn & Kim, 2002)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과정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이르는 과정을 설

명할 수 있는 통합 이론 틀을 설계하고 예측모형을 도출하여 경험

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일과 가정생활

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로를 계획하는 통합적 관점의 진로 연구 

및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가정 다

중역할에 대한 가정학의 관심 영역을 확장하고, 일의 영역 중심으

로 이루어진 진로 분야의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진로 행동 관련 이론 

1)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 SSCT)

사회인지진로이론은 Hackett & Betz (1981)가 여성의 진로발

달 과정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태동하였다. 이들은 사회

인지이론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의 대

안을 폭넓게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Kim et 

al., 2010). Lent 등(1994)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모형으로 확장

Figure 1.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as applied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behavior.
Source: Lent & Brown(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60(4). 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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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고, 이 과정에서 사회인지이론의 결과기대와 개인적 목표(의

도)라는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후 Lent & Brown (2013)

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 및 교육 행동에 도움

이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진로자기관리모형(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을 제안하였다(Figure 1). 

진로자기관리모형은 개인의 생애에 걸친 직업 적응의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들을 보완하는 

모형이다. 이전의 모형들이 진로선택 등의 ‘내용’ 지향적인 주제

에 목표를 둔 반면, 진로자기관리모형은 직업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로 탐색 등의 진로 적응 행동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기관리모형이 다중역할에 대한 관리 같은 

주제의 연구들을 장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Lent & Brown, 

2013). 요컨대 사회인지진로이론은 기존의 진로이론들과 달리 진

로 발달과정을 개인의 특성이 환경적 특징과 자신의 인지적 판단

까지 고려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과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진로선택에 크게 작용하고, 흥미보

다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여대생의 다중역할계획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Kim 

& Ahn, 2012). 또한 일가정 다중역할 주제에 더욱 적합한 모형

으로 최근 제안된 진로자기관리모형(Lent & Brown, 2013)의 적

용은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2)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

Fishbein & Ajzen (1980)은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인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제안하는 행동의 결

정요인은 의도이고,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태도와 주관적규

범으로 보았다. 태도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의미

하고, 주관적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며 특정 행동에 수반

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을 나타낸다(Kim, N. H., 2015; 

Park, M. J., 2007). 이후 Ajzen (1991)은 합리적행위이론의 한

계점을 보완하고자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추가한 계획행동이론을 제안하였다(Choi, 2003; 

Park, M. J., 2007).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시한 지각된 행동통제

감은 개인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행동

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쉽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인지이론의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이다(Choi, 

H. C., 2010; Park, M. J., 2007). Ajzen (1991)은 지각된 행동

통제감을 자기효능감의 일례로 보았으며, 이에 지각된 행동통제

감을 자기효능감으로 대체하여 검증한 선행연구들이 있다(Jin & 

Park, 2014; Jung & Lee, 2009). 계획행동이론에서 의도는 행

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본다(Park, J. H., 2007). 사회인

지진로이론에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의도를 목표로 정의하

기 때문에 계획행동이론의 의도는 사회인지지진로이론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Lee, 2005; Lent et al., 1994). Fishbein 

& Ajzen (1980)은 행동을 실제로 관찰하지 않고 예측할 때 가장 

좋은 지표로 행동 의도를 들었다. 

계획행동이론은 동기적 요소(태도, 주관적규범, 행동의도)와 

비동기적 요소(지각된 통제감)를 모두 고려한 모델로서 현재 태

도 및 행동 연구에 지배적인 연구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Choi, 

H. C., 2010; Park, M. J., 2007).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인간

의 행동은 의도와 강한 상관이 있으며, 의도는 목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Ajzen, 1991; Kim, N. H., 2015). 계획행동이론 구성요

Figure 2. Theory of planned behavior.
Source: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 50,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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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의 이론적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실제 행동 수행은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실질적인 행동 통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능하

기 때문에 Figure 2의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 점선으로 표시되었다(Fishbein & Ajzen, 2010).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탐색 뿐만 아니라 실

제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평

가되어 최근 진로 행동 분야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Jung & 

Lee, 2009; Park, M. J., 2007). 특히 계획행동이론은 행동보다

는 의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Armitage & Conner, 

2001; Sheeran, 2002) 여대생의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연

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2.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

1) 이론 통합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는 진로발달 측면에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과정을 보

다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두 이론의 통합이 적합한

지부터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째, 두 이론은 모두 진로 발달과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로 검증되

어왔다(Choi, 2010; Hong & Gye, 2016; Kim & Ahn, 2012; 

Lent et al., 1994; Lent & Brown, 2013; Park, M. J., 2007). 

둘째, 두 이론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계획행동

이론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념으로 행동에 대한 태

도,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가정하고 검증하였으나, 이

러한 예측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이론 모형에 제

시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해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사회인지진로

이론은 진로 행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맥락 변인을 이론적 

틀로 개념화하였다. 여성의 진로는 남성에 비해 환경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Kim, 2013; Sohn & Kim, 2002) 환경 변

인을 포함한 이론적 분석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

인지진로이론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지적 변인들을 

통한 진로발달 행동을 설명해주는 특징이 있지만, 인간의 행동 연

구에서 주요하게 검증되어온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같은 직접적

인 예측 요인들의(Ajzen, 1991; Kim, N. H., 2015; Park, M. J., 

2007) 설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두 이론의 통합은 상호보완적으

로 작용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다중역할계획의도를 예측하는데 유

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두 이론 모두 사회인지이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

으로서 사회인지이론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가정하고 이론적 틀로 

제시하고 있다. 상호보완적으로 보이는 이론들의 통합을 시도하

는 경우, 이론적 가정의 상이성이 없는지 주의하여 검토해야 한다

(Lee, 1992). 이러한 면에서 두 이론 모두 핵심개념의 이론적 가

정이 사회인지이론을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은 이론 통합에 대

한 타당성을 제공한다. 

넷째, 계획행동이론을 제안한 Ajzen (1991)은 모형에서 행동 

변수의 설명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경로를 수

정한 결과 설명력이 강화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유연성에 따라 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변수를 추가하

며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기

결정성이론과 통합한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연구(Hagger & 

Chatzisarantis, 2009; Shin, 2013)들이 있다. 한편 사회인지진

로이론의 인지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결합을 시도한 연구가 있으

나(Heinze & Hu, 2009), 두 이론을 포괄적으로 상호보완한 통합 

이론 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이론의 통합 

틀은 실제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경험적 검증을 통해 

이론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통합 이론 틀 제안 

 이상의 검토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애 진로과정의 탐색 및 결정 행동에 초점을 맞춘 사회인지진로

이론의 진로 자기관리 모형(Lent & Brown, 2013)과 계획행동이

론의 모형(Ajzen, 1991)을 통합하였다. 본 연구의 통합 이론 틀은 

Figure 3과 같다. 

본 연구는 환경적 영향이 개인의 인지적 변인들을 통해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통합 이론 틀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 사항

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두 이론의 모형을 결합하였다. 그리고 사

회인지진로이론에서 개인적 목표는 특정한 행동의 의도로 정의된

다는 점에서(Lent et al., 1994)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의 ‘결정

의 목표’를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시한 ‘행동 의도’로 보고 ‘의도’로 

표기하였다. 이후 보다 설명력 있는 통합 이론 틀 설계를 위해 환

경의 지지와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선행연구(Rhee, 2013; Sohn et al., 2013)를 바탕으로 환

경적 지지와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이르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이론 틀은 여대생의 환경적 배경부터 실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행동에 이르는 포괄적인 진로과정을 보다 명

확하고 간명하게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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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요인

1) 개인 요인 

선행연구 고찰 결과 예측요인은 크게 개인요인, 가정환경요

인, 사회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 요인은 개인특

성 요인, 다중역할계획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로 구

분할 수 있다.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결혼계획, 진로지향성과 같

은 진로 방향에 대한 특성이 일가정 다중역할계획과 정적인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Kim et al., 2011; Peake & Harris, 

2002), 자기주체성과 성실성과 같은 성격 특성이 높은 여대생이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Cracken & 

Weitzman, 1997; Roche et al., 2016). 

여성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변

인은 다중역할계획태도이다. 태도는 의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Ajzen, 1991; Sohn & Lee, 2012), 다

중역할계획태도가 실제 여대생의 진로 결정, 진로 포부 등 진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suil & 

Casper, 2012; Kim et al., 2013; Lopez & Fons-Scheyd, 2014; 

Sohn, 2015). 따라서 다중역할계획태도는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

역할계획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개념의 측정 도구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일관되게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

(Basuil & Casper, 2012; Kim et al, 2011; Sohn, 2015) 여대생

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변인으로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함께 진로발달 과정에서 흥미 및 진로선택을 예

측하는 변수로 검증되어온 결과기대는(Gore & Leuwerke, 2000; 

Kim & Ahn, 2012; Kim & Seo, 2009) 사회인지진로이론 자기

관리모형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탐색 목표에 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

도를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Lent & Brown, 2013; Lent 

et al., 2016).

2) 가정환경 요인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일의 모습이나 진로에 대한 태도 등 

가정환경의 부모관련 변인들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Berrios-Allison, 2005).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지지와 부모역할모델을 들 수 있다. 다

Figure 3.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Note.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makes assumptions about the impacts of personality traits such as high conscientiousness, openness,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on the intents and actions (Figure 1); however, empirical studies have foun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intents and personality 
traits (Lent et al., 2016; Roche et al., 2016). Therefore, the integrated model in this study is built around the major variables of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for 
the sake of pars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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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역할 현실성의 관점에서 부모와 같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

은 다중역할계획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Weitzman, 1994). 

실제로 대학생들은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을 핵심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태도 및 계획 역시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Hwang et al., 2013; 2014).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일가정 다중역

할계획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가정환경 변

인으로 나타났다(Sohn et al., 2013; Sohn, 2015).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부모의 지지가 가정환경 변인으로서 여대생의 일가정 다

중역할계획 태도의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의 진로발달 과정 및 일가정 다중역할

계획에 있어 부모가 보여주는 역할모델로서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Basuil & Casper, 

2012).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척도가 명확히 개발되어 

있지 않아 독립적인 변수로 다루어진 연구는 적은 편이다.

3) 사회환경 요인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사회환경요인으로는 문화와 주관적 규범

을 들 수 있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가족 중심 집

단주의의 영향이 큰 한국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인특성 변인

인 성(gender)과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지지를 문화적 맥락을 고

려한 변인으로 설정하여 여대생의 다중역할계획태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있었고(Sohn, 2015). 기혼여성이 속

한 조직의 문화가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한 연구도 있었다(Choi, Y. J., 2010). 

한편, 주관적규범은 어떠한 행동의 수행 여부에 대해 인식하

는 사회적 압력으로 계획행동이론에서는 외부환경의 기대를 본

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Ajzen, 2002; Jin & Park, 

2014). 한국의 여대생은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역할기대가 큰 동시에 일과 가정의 역할을 모두 잘 수행하도록 요

구되는 사회적인 압력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이다(Chang, 2011; 

Kim,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관적규범은 실제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Choi, H. 

C., 2010; Kim, N. H., 2015; Park, M. J., 2007). 특히 한국의 

여대생은 진로선택과정에서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Kim & Ahn, 2012)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

할계획의도와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Figure 4.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and research scope.
Note. In designing the predictive model for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utilizes terms such as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intents of multiple-role planning, and actions of multiple-role planning (each corresponding to attitudes, intents and actions, respectively) 
based on the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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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박미석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의 이론적 틀과 범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을 설

계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제안한 통합 이론 틀(Figure 3)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틀과 범위를 설정하였다(Figure 4).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여대생의 환경적 배경부터 실제 일가정 다

중역할계획행동에 이르는 포괄적인 진로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간

명하게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한편 여대생의 일가정 다

중역할계획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일가정 다중역할

계획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간 범위의 연구(Allen et al., 2000)로서 범위를 

제한하여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실제 다중역할계획 행동 의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검증해보

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과정

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연구모형의 설계 

통합 이론 틀과 범위를 바탕으로 여대생의 다중역할계획의도

를 예측하기 위해 설계한 연구모형은 Figure 5와 같다. 먼저 여

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요인들 중 Figure 4의 통합 

이론 틀에 맞추어 연구모형에 적합한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연구의 이론적 틀에 부합하는 개념 변인을 우선으로, 본 

연구 대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측정 도구가 체계적으로 

설계·검증된 변인으로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 변인으로는 

다중역할계획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를,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지지를, 사회환경 변인으로는 주관적규범(사회적 

압력)을 선정하였다. 

3.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모형(Figure 5) 에 근거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지지, 주관적규범, 다중역할계획태도,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의 매개모형은 여대생의 일가정 다

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으로 적합한가?

[가설‌� 1-1] 부모지지는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부모지지는 다역할계획태도를 매개로 다중역할계획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다중역할

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

를 매개로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매개

로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부모지지는 결과기대를 매개로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주관적규범은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2] 주관적규범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로 다중역할

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다중역할계획태도는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로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를 매개로 다중역할

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결과기대는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Figure 5.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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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의 구성 

1)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는 Weitzman (1994)이 개발한 다

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 ATMRP)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번안한 Yang 

(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중역할계획태도 척도는 다중역할

에 대한 지식 및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는 지

식/확신성, 다중역할에 대한 의지와 헌신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다중역할 몰입, 다중역할 계획 과정 중에 수행하는 의사결정의 독

립성, 다중역할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개입하는 정도를 의미

하는 개입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독립성은 국내외 연

구에서 다른 하위영역과 일관되지 않은 상관관계 및 낮은 결과들

이 나타나(McCracken et al., 1997; Woo & Lee, 2011; Yang, 

1998) 최근 독립성을 제외하고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분석하는 경

향이 있다(Basuil & Casper, 2012; Choi, Y. J., 2010; Kim, 

2013). 본 연구에서도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논

의되는 독립성이 유의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중역

할계획태도의 내적일관성은 .78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etz 등(1996)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 CDMES-SF)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Lee 와 Lee (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자기

효능감은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

결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하위영역 중 Noh 

(2016)가 자기평가의 세부 문항이 자기평가보다는 자기확신에 더 

가까운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정 명명한 진로자기

확신으로 하위영역을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내적

일관성은 .9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결과기대

결과기대는 Lent 등(2004)이 개발한 결과기대 척도를 Kim

과 Seo (2009), Kim (2009)이 번안한 척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Kim (2014)이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내적 결

과기대 6문항과 외적 결과기대 5문항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총점이 높을수록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결과기대의 내적일관성은 .89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4) 부모지지

선행연구는 부모지지에 대한 측정을 기존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보완해서 사용하였다(Sohn, 2015; Yoo & Ha, 2008).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지지의 측정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개발한 Park (1985)의 

척도를 Kim (1995)이 보완한 척도를 바탕으로 부모의 지지로 자

구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

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

된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지지의 내적일관성은 .97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5) 주관적규범

주관적규범은 먼저 Ajzen (2006)의 계획행동이론 설문지 구

성방법 매뉴얼을 기본적 틀로서 참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계

한 Kim (2015), H. C. Choi (2010)의 주관적 규범 척도를 참조

하여 본 연구 대상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주관적규범은 명령적 규범 3문항과 묘사적 규범 2문항인 

총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명령적 규범은 특정 행위가 사회적으

로 용인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반면

에 묘사적 규범은 특정 행위가 얼마나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

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Choi & Noh, 2016; Fishbein & 

Ajzen, 2010).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주관

적규범의 내적일관성은 .84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6)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의도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해 행동 의도를 연구한 선행연

구(Kim, N. H., 2015; Park, J. H., 2007; Sheeran, 2002)를 

참고하여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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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을 세울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의도의 내적일관성은 .86으로 신

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일과 결혼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두고, 일가정 

다중역할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는(Lim & An, 2016; Sohn & 

Kim, 2002)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연구 대상

의 모집단의 수 및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요구되는 적정표본

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4년제 여대생들을 모

집단으로 한 여대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17년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연구에 대한 설명을 안내받고 

자발적인 동의를 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진행

하였다. 본 조사는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

을 위한 설문이므로 결혼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안내와 함

께 설문을 종료하였으며, 일변량 및 다변량 이상치 점검을 통해 

최종 435명의 온라인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21.0(IBM Corp, Armonk, 

NY, USA)과 AMOS ver. 21.0(IBM Corp, Armonk, NY, USA)

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료의 검토를 위해 결측치 및 이상치, 정규

성, 다중공선성의 검토를 하였다. 이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각 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 계

수를 산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435)

Variable n %

Age (M = 22.8) 19-20 24 5.5

21-22 179 41.1

23-24 164 37.7

25-26 53 12.2

27-29 15 3.4

Grade 1 21 4.8

2 103 23.7

3 112 25.7

4 199 45.7

Type of school Co-education university 396 91.0

Women’s university 39 9.0

Major Liberal arts 75 17.2

Social sciences 145 33.3

Education 24 5.5

Engineering 50 11.5

Natural science 48 11.0

Medical fields 56 12.9

Art, music and physical sciences 37 8.5

Career planning Marriage planning Plan to get married 184 42.3

Have not decided 251 57.7

Job planning Yes 308 70.8

No 23 5.3

Have not decided 104 23.9

Career planning after marriage Yes 397 91.3

No 3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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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

을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hood method: ML)

을 사용하여 2단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9세에서 29세의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최근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졸업을 미

루는 경우, 신입사원 평균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등과 더불어 해

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8세였다. 조사대상

자의 학년은 전반적으로 고학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

교형태는 남녀공학이 91% 여대가 9%로 나타나 모집단의 비율과

(Ministry of Education, 2016a)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공은 사회계열이(33.3%)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

문계열(17.2)%, 의약계열(12.9%), 공학계열(11.5%), 자연계열

(11%), 예체능계열(8.5%), 교육계열(5.5%)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진로계획 중 결혼계획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57.7%)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할 계

획이 있다는 응답을 80% 이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Kim et al., 

2011; Sohn, 2015)와 다른 양상을 보여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

각하는 견해가 증가한 추이를 볼 수 있었다. 직업계획은 있다

(70.8%)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정하지 않았

다(23.9)%, 없다(5.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of Study Variables (N=435)

Variable M SD
Parental support Emotion 3.87 .79

Information 3.67 .82

Instrumental 3.76 .76

Appraisal 3.78 .80

Total 3.77 .75

Subjective norms Injunctive 3.36 .79

Descriptive 3.63 .70

Total 3.49 .69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Knowledge/ certainly 3.07 .44

Commitment to multiple-roles 3.78 .53

Involvement 3.13 .63

Total 3.33 .3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appraisal 3.57 .70

Occupational information 3.33 .70

Goal selection 3.62 .72

Planning 3.06 .77

Problem solving 3.43 .69

Total 3.48 .54

Outcome expectations Internal 3.98 .55

External 3.56 .68

Total 3.77 .57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Intent 1 4.00 .77

Intent 2 3.84 .78

Intent 3 3.79 .82

Total 3.8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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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결혼 후 일을 지속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91.3%) 

선행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Kim et al., 2011; Kim, 2013 

Sohn, 2015).

2. 주요 변수들의 특성

주요 변수들의 응답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부모지지는 3.77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여대생들이 부모로

부터 받는 지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지가(3.87점)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평가적지지(3.78점), 물질적지지(3.76점), 정보적지지(3.67

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규범은 3.49점으로 나타났고, 묘사

적 규범(3.63점), 명령적 규범(3.36점) 순으로 일가정 다중역할계

획에 대한 지인들의 생각 및 행동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중역할계획태도는 3.33점으로 몰입(3.78점), 개

입(3.13점), 지식확신성(3.07점)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여대생

들은 일가정 다중역할을 잘 해내고자 하는 열망은 상대적으로 높

은 경향을 보인 반면에,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개입과 지식 

및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3.48점으로 목표선택(3.62점), 자기확

신(3.57점), 문제해결(3.43점), 직업정보(3.33점), 미래계획(3.06

점) 순으로 나타나 미래계획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결과기대는 3.7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 내적 결과기대(3.98점) 외적 결과기

대(3.56점)보다 높게 나타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을 수행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결과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중역할계획의도는 5점 만점에 3.88점으

로 전체 변수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조사대상 여대생들

이 향후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모지지, 주관적규범, 다중역할계획태

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대한 측

정모형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는 측정문항이 많을 경우 자유모수치가 증가하여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역할계획의도를 제외

한 변수들은 항목묶기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Bandalos, 

2002).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c2=496.696, df=137, p=.000, CFI =.937, 

Table 3. Results of the Measurement Model Test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B b S.E. C.R. P

Parental support Emotion 1.000 .932

Information 1.005 .906 .031 32.875 .000

instrumental .927 .904 .028 32.639 .000

Appraisal 1.016 .936 .028 36.563 .000

Subjective norms Injunctive 1.000 .823

Descriptive .920 .847 .059 15.691 .000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Attitudes 1 1.000 .865

Attitudes 2 .937 .750 .065 14.365 .000

Attitudes 3 .656 .579 .057 11.426 .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appraisal 1.677 .797 .146 11.475 .000

Occupational information 1.491 .715 .138 10.785 .000

Goal selection 1.610 .877 .134 12.001 .000

Planning 1.577 .849 .134 11.812 .000

Problem solving 1.000 .543

Outcome expectations External 1.113 .702 .071 15.711 .000

Internal 1.000 .787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Intent 1 1.000 .714

Intent 2 1.240 .870 .073 16.887 .000

Intent 3 1.312 .878 .077 16.99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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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921, RMSEA=.078). 본 연구의 주요 잠재변수에 대한 측

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한 결과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

모형의 검증 결과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

료를 잘 설명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c2=475.046, df=139, 

p=.000, CFI =.941, TLI=.927, RMSEA=.075). 구조모형의 경

로 별 분석결과는 Figure 6과 같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지지가 

*p<.05, **p<.01, ***p<.001

Figure 6. Structural model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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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부모지지는 다중역할계획의도에 간접적인 영향만 주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가 

여대생의 다중역할계획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결과(Sohn, 2015)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

다. 부모지지가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

한 [가설 1-2]∼[가설 1-6]을 검증한 결과, 세 개의 경로가 지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을 통해서(β=.425, p＜.001)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하여(β

=.316, p＜.001)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가

(β=.237,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가 채택되었

다. 다음으로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서(β=.425, 

p＜.001) 결과기대를 매개하여(β=.605, p＜.001) 다중역할계획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β=.290,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5]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지지

가 결과기대를 직접적으로 매개하여(β=.273, p＜.001) 다중역할

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β=.290, p＜.001)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6]이 채택되었다.

한편, 부모지지가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매개하여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2]와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지지가 여

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Sohn, 2015), 대학생의 효능감이 실제 진로의 선택 결정 과정에 

간접적으로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Kim, 2012) 선

행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사회환경 변인인 주관적규범이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규

범은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β=.552, p

＜.001) 줄 뿐만 아니라,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하여(β=.333, 

p＜.001)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7, p

＜.001). 따라서 [가설 2-1]과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개인 변인인 다중역할계획태도,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와 다중역할계획의도의 관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역할계획태도는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

역할계획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237, p

＜.0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모지지와 마찬가지로 다중역할계획의도

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기각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실제 진로 행동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다른 인지적 변인들을 매개하여 나타나

는 상세한 과정임을 나타낸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다중역

할계획태도를 매개하거나(β=.316, p＜.001) 결과기대를 매개하

여(β=.605, p＜.001)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4-2]와 [가설 4-3]은 채택되었다. 

결과기대는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β=.290, p＜.001)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환경 요인이 진로 관련 선택이나 결

정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 

또한 계획행동이론에서도 자기효능감이 행동 의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고 다중역할계획태도 및 결과기대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작용함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는 핵심 

인지적 변인이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다중역

할계획태도와 결과기대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3) 간명 모형 

과학적 연구는 복잡한 현상에 내재된 구조를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난 3개의 경로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간명도 개선

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적합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더욱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검토하고자 하였

다. 연구모형의 간명도 개선을 위해서는 통계적 측면보다 이론적 

정당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Bae, 2017). 본 연구는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검토를 거쳐 3개의 경로를 순차적으로 제

거 후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선행연구에서 대학

생의 효능감이 실제 진로선택 결정 과정에 간접효과만 주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Kim, 2012)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이르는 직접 경로를 제거한 후 분석을 시도

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지지가 여대생의 다중역할계획태도에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

구(Sohn, 2015)와, 환경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

으로만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Lent et al., 

2005)를 바탕으로 부모지지가 다중역할계획태도와 의도에 이르

는 직접 경로를 순차적으로 제거한 후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

구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제안모형과 수정모형들은 내포

모델(nested model)이기 때문에 수정모형 간의 적합도는 c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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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검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2 차이검증과 함께 간

명적 합도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확인하였고, 

모형의 수정 과정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중역할계획의도

의 설명력의 변화가 있는지를 다중상관제곱(R2) 값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이론적 고려를 병행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순차적

으로 제거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및 간명도를 높이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즉, 최종모형은 제안모형보다 자유도가 3이 큰 더 간명한 모델이

었으며, 적합도가 더 높은 결과가 산출되었다(Dc2=.240, Ddf=3, 

DAIC= 5.76, TLI=.930, RMSEA=.074). 최종모형 및 분석결과

는 Figure 7 및 Table 4와 같다.

제안모형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최종모형은 

제안모형을 보다 간명하게 잘 설명해주는 모형임을 판단할 수 있

었다. 최종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가정환경 변인

인 부모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다중역할계획태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중역할계획의도에는 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하거나 ②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결과기대를 매개하거나, ③ 결과기대를 매개하는 경로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변인인 주관적규

범은 다중역할계획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다중역할계획의

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하

여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하거나, 결과기대를 매개한 간

접경로로만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p<.05, **p<.01, ***p<.001

Figure 7. Results of the final model test (parsimoniou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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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박미석

다. 마지막으로 결과기대는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은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

역할계획의도를 약 6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요인들의 효과 

최종모형의 주요변수 간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

도를 가장 크게 예측하는 변수는 주관적규범이며(.660), 다음으

로 결과기대(.298), 진로결정자기효능감(.256), 다중역할계획태

도(.235), 부모지지(.191) 순이었다. 주요변수 중 부모지지와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다중역할계획의도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크기의 유의도 검

증은 붓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2,000회). 

최종모형 분석결과 부모지지가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3개의 매개 경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각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acho & Ledemann (2011)

이 제안한 팬텀모델접근법(Phantom Model Approach)을 적용하

여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분석하였다. 특정간

Table 4. Path Analysis Results for Final Model

Path B b S.E. C.R. P
Parental support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90 .426 .026 7.376 .000

Parental support → outcome expectations .167 .274 .029 5.796 .000

Subjective norms →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195 .340 .032 6.122 .000

Subjective norms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447 .555 .046 9.740 .000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329 .235 .070 4.720 .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361 .325 .063 5.694 .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outcome expectations .827 .605 .093 8.886 .000

Outcome expectations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340 .298 .053 6.376 .000

R 2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25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81
Outcome expectations .582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654 

*p<.05, **p<.01, ***p<.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Study Variables in the Predictive Model.

Path Direct Indirect
95%CI

Total
95%CI

lower 
limit

upper 
limit

lower 
limit

upper 
limit

Parental support →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 .138** [.083 .206] .138** [.083 .206]

Subjective norms →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340*** - - - .340** [.223 .45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325*** - - - .325** [.202 .433]

Parental support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26*** - - - .426** [.329 .515]

Parental support → outcome expectations .274*** .258** [.190 .337] .531** [.432 .61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outcome expectations .605*** - - - .605** [.499 .705]

Parental support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 .191** [.130 .259] .191** [.130 .259]

Subjective norms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555*** .080** [.039 .139] .635** [.544 .727]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235*** - - - .235** [.127 .34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 .256** [.176 .340] .256** [.176 .340]

Outcome expectations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298*** - - - .298** [.188 .40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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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의 추정결과는 Table 6과 같다. 특정간접효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부모지지가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미치는 전체 간접효

과 중 가장 큰 효과는 결과기대를 통해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이르

는 경로로 나타났다(.055). 다음으로 부모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결과기대를 통해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이르는 경로(.052),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도를 통해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이르는 경로(.02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

할계획의도에는 사회환경 변인인 주관적규범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며, 가정환경변인인 부모지지는 개인변인들을 매개하여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변인은 결과기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도 순으로 매개효과를 주었으며, 

이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

한 순서로 간접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실

질적인 진로설계 시기인 대학시기에 주목하여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을 상호보완한 통합 이론 틀을 제안하고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을 설계·검증하여 

최종모형을 도출함으로써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 이

론 틀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적 요인들과 행동을 예측하는 

근접요인들을 포괄하여 여대생의 진로 행동 과정을 보다 명확하

고 간명하게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였다. 통합 이론 틀은 여

대생의 진로 연구에서 초점이 되어온 자기효능감과 진로 행동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

이 실제 진로 행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들을 경험적

으로 검증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진로 행동 관련 연구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통합 이론 틀을 바탕으로 여대생의 일가정 다

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여 최종모형을 도출

함으로써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에 국한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 행동 과정을 보다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예

측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

계획의도의 약 65%를 설명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변수들은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를 직·간접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전체 경로에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다중역할계획의도에 미치는 직접 경로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론적 가정이 모두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변수 간의 특정 간접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가정환경의 대표적 변인인 부모지지가 여대

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에 이르는 경로들을 구체적으로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모형의 사회환경 변인인 주관적규범은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변인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연구에서 

주관적규범이 행동 의도를 가장 크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M. J. Park (2007), Rhee (201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여대

생들이 친구, 동료, 선배 등 지인들을 통해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메시지를 받는 주관적규범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났고, 이를 통해 다중역할계획의도를 형성한다는 본 연구 결과

는 대학 시기에 일과 가정영역을 함께 고려한 다중역할계획의 접

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진로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Table 6. Significance Tests for Specific Indirect Effects

Path Indirect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Parental support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attitudes toward multiple-role planning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023*** [.010 .045]

Parental support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outcome expectations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052** [.027 .084]

Parental support → outcome expectations → intent of work-family multiple-role planning .055*** [.030 .09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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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교과 유형은 진로보다는 취업 중심이 많았고, 여대생을 대상

으로 별도의 교과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취업’과 ‘커리어’ 중심

으로 직업(일) 중심의 진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6). 진로는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니만큼 효과적

인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해 미리 

고려해 볼 기회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의 진로교육은 현

재 직업(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자신의 가치, 목표 등을 고

려하여 일과 가정영역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진로설계의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 대학 진로교육에서 전담인력의 양성 및 

배치, 진로교육의 자원 및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Seo et al., 2016),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한 일과 가정영역을 고려한 진로설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은 대학 진로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정부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의 8대 추진

과제에 대학생 진로교육 강화를 선정하고. 저학년(1,2학년)부터 

진로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

표했다(Ministry of Education, 2016b).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학년 때부터 삶의 경로를 고려하여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을 구

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정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면 여대생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진로교육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지지는 개인 변인들의 

매개를 통해 다중역할계획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가족 등 환경의 지지가 진로 행동 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함께 주는 것으로 가정된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 및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인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Lent et al., 

1994; Lent & Brown, 2013; Lopez et al., 1997), 부모지지와 

자녀의 진로계획과정을 상세히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어떠한 지지가 대학시기 자녀의 개인적 특성과 

작용하여 진로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부모자

원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는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기대와 다중역할계획태도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는 인지적 변인인 결과기대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Kim & Ahn, 2012; Gore 

& Leuwerke, 2000).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결과기대가 다중

역할계획의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다중역할계획의도에 간접효과만 있음을 보여주어 결과기대의 

상대적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다중역할계획태도를 매개하여 다중역할계획의도를 형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

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변인이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따라

서 무엇보다 대학의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 능력, 목표를 

고려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태도를 갖추게 하여 향후 다중역할

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대처자원을 형성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진로교육 교과목을 보다 강

화하여 전문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취업률이기 때문에 대학 진로교육 초점이 취업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 정부는 대학의 진정한 성과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대학은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진로교

육을 위해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

기보다는 주관적 규범과 부모지지와 같은 환경적 영향을 바탕으

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가정 다중역할에 대한 현실적

인 태도를 갖추고,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심도 깊게 고려해 삶

의 경로를 계획하는 진로 설계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가정학이 기혼자에 집중해왔던 기존 일가

정 다중역할에 대한 초점을 실질적인 진로설계 시기인 대학시기

에 두고,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일가정 다중

역할에 대한 기존 가정학의 관심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진로 교육에서 기존에 초점을 두었던 직업(일) 영

역 뿐만 아니라 가정영역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대한 가정학의 교육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변수 중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의 점수가 가장 높

았고, 다중역할계획태도의 하위영역 중 지식/확신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결과는, 여대생들이 일가정 다중역할에 관한 열

망과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 관련 지식을 갖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을 위한 지식 및 확신을 갖도록 

교육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가정학은 이 분야에 무엇보다 전

문적인 상세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가정 다중역할

의 폭넓은 안목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주관적규범 및 다중

역할계획의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기혼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정책의 초점이 실질적인 진로 설계 시기

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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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기부터 일과 가정영역을 고려해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진

로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진로설계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대학 시

기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Statistics Korea, 2016), 본 연구에서 결

혼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여대생의 비율이 높았고, 대다수 

여대생이 결혼하게 된다면 일도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응

답한 점에서 대학 시기에 일과 가정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

는 역할들과 자신의 가치 목표들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과정을 

갖는 것은 더욱 현실적인 진로 결정 및 계획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의 몇 가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가정 다중역할로 인

한 경력단절 및 진로 변화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대

생을 보다 시급한 적용 점으로 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남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성별 진로 특성

을 고려한 경험적 결과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남성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Statistics Korea 

(2016)의 조사 결과는,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 접근에서 남학생

을 포함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실

질적인 진로 설계 시기인 대학생들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에 대

한 시작점이자 이론적 기반으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서 전체 모집단의 일부를 편의 표

집하여 1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여

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문화 관점에서 다른 문화권의 여대생들과 비교 검증해볼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가 실제 계획 행동을 거쳐 결혼 후 일가정 다중

역할에 대해 갖는 효과를 검증하여 이론적 기반의 견고성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Statistics Korea (2016)의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 

필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

으로 일과 가정영역을 함께 고려한 진로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 중요

성을 역설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즉, 결혼이 선택이라는 인식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의 조

화를 신중하게 고려해 진로 설계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 나은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

구에서는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이 실제 생애 진로과정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탐색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일가정 다중

역할계획이 갖는 효과에 관한 검증 연구들은 일가정 다중역할계

획의 심도 깊은 이해를 돕고 이론적 기반을 보다 탄탄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References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sign Process , 50 (2), 179-211. https://doi.

org/10.1016/0749-5978(91)90020-T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2.

tb00236.x

Ajzen, I. (2006).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logical considerations. Retrieve October 20, 2016, from http://

people.umass.edu/aizen/

Allen, T. D., Herst, D. E., Bruck, C. S., & Sutton, M. (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 to 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 y, 5(2), 

287-308. https://doi.org/10.1037/1076-8998.5.2.278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17-429. https://doi.org/10.1348/014466601164939

Bae, B. R. (201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24.  Seoul: 

Crbooks.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

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 78-102. https://doi.org/10.1207/

S15328007SEM0901_5

Basuil, D. A., & Casper, W. J. (2012). Work-Family planning attitude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 80(3), 629-

637. https://doi.org/10.1016/j.jvb.2012.01.017

Berri os-Allison, A. C. (2005). Family influences on college students’ 



558 | Vol.58, No.4, November 2020: 539-560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김지은·박미석

occupation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2), 233-247. 

https://doi.org/10.1177/1069072704270320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Chang, S. J. (2011). Culture and gender role identity: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across Korea, China, Japan and U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3), 31-45.

Choi, D. C. (2003). A study on purchasing intention of recreational 

forest via internet: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hoi, H. C. (2010). Testing models to predict intention to seek counseling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Choi, J., & Noh, K. Y. (2016). The influence of social norm perception, 

assessment orientation, and perceived benefits of drinking to social 

relationships on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0(3), 60-83.

Choi, Y. J. (2010). The buffering process of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for employed mothers: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 

variables and environmental sup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ook, E P., Heppner, M. J., & O’Brien, K. M. (2002). Career development 

of women color and white women: assumptions, conceptualization, 

and interventions from and ecological perspectiv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 50 (4), 291-305. https://doi.org/10.1002/

j.2161-0045.2002.tb00574.x

Coyle, E. F., Kingsley, E. V., & Fulcher, S. M. (2015). Planning to have it 

all: emerging adults’ expectations of future work-family conflict. Sex 

Roles , 72(11), 547-557. https://doi.org/10.1007/s11199-015-0492-y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

Wesley.

Fishbein, M., & Ajzen, I.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Fishbein, M., & Ajzen, I. (2010). Predicting and changing behavior: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New York: Taylor and Francis Group.

Gore, P. A., Jr. & Leuwerke, W. C. (2000). Predicting occupational 

cons ide ra t ions :  A  compar i son  o f  se l f -e f f i cacy  be l i e f s . 

outcome expectations and person-environment congru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  8(3),  237-250. https://doi .

org/10.1177/106907270000800303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 326-

339. https://doi.org/10.1016/0001-8791(81)90019-1

Hagger, M. S., Chatzisarantis, N. L. D. (2009). Integra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in health 

behaviour: A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275-302. http://doi.org/10.1348/135910708X373959

Heinze, N., & Hu, Q. (2009). Why college undergraduates choose IT: 

a multi-theoretic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8(5),  462-475. https://doi.org/10.1057/ejis.2009.30

Hong, J. S., & Gye, E. G. (2016). Trend analysis of research on woman`s 

career barriers with the perspective of career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 (3), 225-250. https://doi.org/10.15703/

kjc.17.3.201606.225

Hwang, M. H., Cho, H. J., Cho, Y. J., & Bang, J. W.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work and experiences of career decis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3), 675-699.

Hwang, M. H., Cho, Y. J., Cho, H. J., & Bang, J. W. (2014). A qualitative 

study on attitude and career planning for work-family balanc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5 (1), 247-

278. https://doi.org/10.15753/aje.2014.15.1.011

Jin, J. H., & Park, B. J. (2014).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36(4), 101-123.

Jung, M. Y., & Lee, K. M. (2009). A structural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and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0), 125-

147.

Kim, B. H., Lee, J. K., Yoo, H. S., Hwang, M. H., Gong, Y. J., Sohn, J. H., et al. 

(2010). Career counseling. Seoul: Hakjisa.

Kim, J., Chung, I., Jeong, J., Ju, D., & Lee, H. (2016). A study on analysis 

of four-year university career education program and organiz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4), 1-28.

Kim, J. K. (2014).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persistence, 

affective traits, social cognitive factors, and academic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engineering maj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m, M. S., & Seo, Y. S. (2009). Coping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contextual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among engineering studen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1), 1-22.

Kim, N. H. (2015). A study on drug users’ intention to use treatment 

services: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s 

us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m, P. S., & Lee, Y. S. (2015). Work-family conflicts for married 

managers in dual-earner coupl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8(4), 63-88.



Vol.58, No.4, November 2020: 539-560 | 559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여대생의 일가정 다중역할계획의도 예측모형 연구: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통합

Kim, Y. E. (2009). A path analysis of social cognitive factors affecting 

major choice persist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science & 

technology fiel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m, Y. H. (2013). Comparative study of career variables among self-

construal latent classe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Y. H., & Ahn, Y. H. (2012). The literature review on career 

development in Korean college students based on social-cognitive 

career perspectiv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155-171.

Kim, Y. H., Yoo, S. K., & Lim, J. H.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2(4), 161-

185.

Kim, Y. K. (2012). The impact of social work learning experiences on the 

choice of social work as a care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m, Y. M., Lee, J. Y., & Park, M. R. (2013). Clustering by supports 

and multiple-role realistic attitude and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and teacher efficacy of married female teach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 (1), 305-322. https://doi.org/10.15703/

kjc.14.1.201302.305

Kim, Y. O. (2015, April). Current trend and future development of work-

family policy. Keynote presented at the 32 Anniversary Seminar of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Kim, Y. S. (1995).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H. J. (2010). The relationship of parent career-related behavior, 

parental attachment, and undergraduates’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1), 41-59.

Lee, H. J. (2005). The mediating role of sociocognitive variables in the 

relation of personality to vocational interes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K. H., & Lee, H. 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Lee, T. W. (1992, December). Integrated model for deviant behavior 

theory . Paper presented at the 7th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

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60(4), 557-

568. https://doi.org/10.1037/a0033446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https://

doi.org/10.1006/jvbe.1994.1027

Lent, R. W., Brown, S. D., Sheu, H.-B., Schmidt, J., Brenner, B. R., Gloster, C. 

S. et al.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Engineering: Utility for Women and Students at Historically 

Black Univers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 84–92. 

https://doi.org/10.1037/0022-0167.52.1.84

Lent, R. W., Ezeofor, I., Morrison, M. A., Penn, L. T., & Ireland, G. W. (2016). 

Apply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 47-57. https://doi.org/10.1016/j.jvb.2015.12.007

Lim, Y. S., & An, Y. J. (2016). A qualitative study on how female 

university student explores the meaning of work as a woma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1 (2), 195-228. https://doi.

org/10.18205/kpa.2016.21.2.002

Lopez, F.  G. ,  McDermott,  R. C. ,  & Fons-Scheyd, A. L .  (2014). 

Profiling the multiple role planning attitude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 (4), 700-714. https://doi.

org/10.1177/1069072713515843

Lopez, F. G., Lent, R. W., Brown, S. D., & Gore, P. A. Jr. (1997). Role of 

social-cognitive expectations in high school student’s mathmatics-

related interests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44-52. https://doi.org/10.1037/0022-0167.44.1.44

Macho, S., & Ledermann, T. (2011).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6 (1), 34-43. https://doi.

org/10.1037/a0021763

McCracken, R., & Weitzman, L. M. (1997). Relationship of personal 

agency, problem-solving appraisal, and traditionality of career choice 

to women’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149-159. https://doi.org/10.1037/0022-

0167.44.2.149

Ministry of Education. (2016a).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6.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2016b). The 2nd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16-2020). Sejong: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Noh, Y. S. (2016). Coping self-efficacy and outcome expectancy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contextual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among engineering studen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OECD. (2017). Economic Policy Reforms 2017: Going for growth. Paris: 

OECD.



560 | Vol.58, No.4, November 2020: 539-560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김지은·박미석

Park, M. J. (2007). The prediction of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Park, M. S. (2010). Promotion plan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Eumseong: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Park, J. H. (2007). The effect on safety behavior of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cusing on students majoring in dental technici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eake, A., & Harris, K. L. (2002).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The influence of gender, career traditionality and 

marriage pla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3) , 405-421. 

https://doi.org/10.1006/jvbe.2001.1840

Rhee, M. K. (2013). Integr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ating regul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 (4), 891-900. https://doi.

org/10.17315/kjhp.2013.18.4.018

Roche, M. K., Daskalova, P., & Brown, S. D. (2016). Anticipated multiple 

role management in emerging adults: A test of the social cognitiv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1), 

121-134. https://doi.org/10.1177/1069072716658654

Seo, Y. N., Kim, S., Park, C., & Jeoung, Y. (2016). Current state and issues 

of career education under the Career Education Act 2015 .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heeran, P. (2002).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36. 

https://doi.org/10.1080/14792772143000003 

Shin, H. K. (2013). Research on sustainable tourism through the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Sohn, E. R. (2001). The relation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2), 251-262.

Sohn, B. Y. (2015). Longitudinal study on emerging adults’ attitude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Sohn, B. Y., Yoon, M. J., Park, S. H., & Lim, J. H. (2013). The mediated effects 

of career identity and meaning of work on rela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al support and attitude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with reference gender differ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2), 

1189-1208. https://doi.org/10.15703/kjc.14.2.201304.1189

Sohn, E. R., & Kim, K. H. (2002). The factor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121-139.

Sohn, Y. K., & Lee, B. K. (2012). An efficacy of social cognitive behavior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6), 127-161. 

Spade, J. Z., & Reese, C. A. (1991). We’ve come a long way, maybe: 

College students’ plans for work and family. Sex Roles , 24(5-6), 309-

321. https://doi.org/10.1007%2FBF00288304

Statistics Korea. (2016). The summary result of the 2016 social survey 

press releases . Daejeon: Statistics Korea.

Steffy, B. D., & Jones, J. W. (1988). The impact of family and career 

planning variables on the organizational, career, and community 

commi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2), 196-212. https://doi.org/10.1016/0001-8791(88)90014-0

Weitzman, L. M.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to 

assess realism of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SA.

Weitzman, L. M. (1994). Multiple-role realism: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rocess of planning to combine career and family roles.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3(1), 15-25. https://doi.org/10.1016/

S0962-1849(05)80105-2

Weitzman, L. M., & Fitzgerald, L. F. (1996).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scales to asses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 4(3),  269-284. https://doi.

org/10.1177/106907279600400303

Woo, Y. J., & Lee, K. H. (2011). Comparative study of ATMRP,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mong cluster types of cultural 

orient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2), 405-425.

Yang, E. J. (1998). The study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career 

deci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Yang, E. J., & Han, J. C. (1999). The study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career deci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1), 79-94.

Yoo, J. H., & Ha, E. H.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s 

social support, social 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Journal of Life Science Studies, 24, 115-134.


